
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

대통령이 30일 오후 찾은 비무장지대

(DMZ) 내 오울렛초소(오울렛OP)

는 최전방 초소로 불리는 곳이다.

유엔사령부가 경비를 맡은 이 초

소는 동 서해안에 걸쳐있는 모든 초

소 중에서 군사분계선(MDL)과 가

장 가깝다. MDL에서 불과 25m 거

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.

이곳에서는 북한 야산을 맨눈으로

볼 수 있고 날씨가 맑은 날이면 개성

공단까지도 관측할 수 있어 매우 전

략적인 장소로 꼽힌다.

서로 경쟁을 하듯 높은 곳에서 마

주 보며 펄럭이는 북한 기정동 마을

의 인공기와 우리측 대성동에 걸린

태극기도 조망할 수 있다.

오울렛이라는 명칭은 6 25전쟁 영

웅 고(故) 조셉 오울렛 일병의 이름

에서 나왔다. 오울렛 일병은 6 25전

쟁 개전 초기인 1950년 8월 31일부

터 9월 3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인 영

산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

고 전사해 미 대통령이 의회 명의로

수여하는 명예대훈장(Medal of

Honor) 을 받았던 인물이다.

한국을 찾았던 역대 미국 지도자

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대내외에

과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

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곳을 찾곤

했다. 1993년 7월 빌 클린턴 당시 대

통령, 2012년 3월 버락 오바마 당시

대통령, 그리고 2013년 12월 조 바이

든 당시 부통령 등이 이곳을 방문했

다. 2012년 3월 25일 오바마 대통령

이 방문할 당시 방탄유리가 설치되

는 등 각종 경호시설도 들어서 있는

것으로 알려졌다.

과거 DMZ를 찾았던 미국의 역대

대통령들은 군 통수권자임을 강조하

기 위해 대부분 군용점퍼를 입었지

만,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빨간 넥타

이에 양복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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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정

전협정 66년 만의 회동에 나선 가운

데 세 정상의 만남의 과정도 국내외

이목을 집중시켰다.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상

처음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

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으로 기

록됐다.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

지난해 4 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

이어 두 번째로 남한 땅을 밟았다.

이날 두 정상의 만남이 예정된 시

간.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는 김정

은 위원장이, 우리측 자유의 집에서

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

다.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향해 동

시에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다. 이윽

고 2018년 4 27 남북 정상회담을 재

연하는 듯한 모습이 펼쳐졌다.

군사분계선에 다다른 김 위원장과

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사이

에 두고 먼저 악수를 나누고 짧은 인

사말을 주고 받았다. 이어 트럼프 대

통령이 먼저 군사분계선 넘어 북쪽

지역으로 발을 내디뎠다.

4 2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

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같은

모습을 연출해 전 세계 이목을 집중

시켰다.

김 위원장과 함께 북쪽 지역으로

성큼 성큼 십 여 걸음 걸어간 트럼프

대통령은 잠시 멈춰선 뒤 김 위원장

과 대화를 나누고 사진촬영을 했다.

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북쪽지역

으로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

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

러내는 동시에 김 위원장에 대한 신

뢰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풀이된다.

북쪽지역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

두 정상은 사진촬영을 한 뒤 이번에

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지역으로

넘어왔다. 김 위원장은 지난 4 27 판

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

선을 넘은 적이 있다. 남쪽지역에 선

두 정상은 카메라를 향해 짧게 소회

를 밝혔다.

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

렇게 두 정상의 짧은 만남이 마무리

될 것으로 예상됐지만, 반전이 있었

다. 두 정상은 남쪽지역에서 두 정상

을 지켜보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에

게 다가갔고, 남북미 정상이 사상 처

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

장면이 연출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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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온 북미 간 비

핵화 대화가 30일 북미 정상 간 판

문점 번개 상봉 이라는 전대미문의

역사적 이벤트 로 까지 이어졌다.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

국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인 29일 오

전 주요 20개국(G20) 정상회의가

열리는 일본에서 깜짝 제안을 하고
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답하면

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

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

이 마주 서서 역사적 악수 를 하는

파격 이벤트가 현실화됐다.

의전과 보안 등의 현실적 벽을 허

물며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극

적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가

능했던 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

원장이라는 두 정상의 캐릭터 와

케미 (궁합)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

는 평가가 나온다.

두 정상의 파격은 하노이 노딜

이후 꽉 막혀 있던 북미 협상의 새로

운 문을 여는 중대 전기를 마련하게

됐다. 즉흥적이고 예측불허의 승부사

인 두 정상의 톱다운 케미 가 없었

다면 리얼리티 TV쇼 를 방불케 하

는 파격과 반전의 순간들 자체가 가

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

온다.

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저희 양자

(자신과 김 위원장) 간에는 어떤 좋

은 케미스트리(궁합)가 있지 않나,

그래서 이렇게 (판문점 상봉이) 성

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고

밝혔다.

실제로 지난해 이후 비핵화 대화

과정에서 고비마다 막힌 부분을 뚫

으며 돌파구를 마련한 건 북미 정상

의 톱다운 외교 였다.

지난해 6 12 1차 북미 정상회담이

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벼랑 끝에서

이를 다시 살린 것도 미국 땅을 밟은

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편에

들려온 김 위원장의 친서였다. 김 위

원장은 지난 1월 2차 방미길에 오른

김 부위원장을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

령에게 친서를 전달했고, 이는 2월 말

2차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.

북미 간 살얼음판 속에서도 두 정

상이 이어온 신뢰의 끈이 가시적 모

멘텀을 마련한 것은 싱가포르 1주

년 을 앞두고 이달 들어 양측간에 주

고받은 친서 외교이다.

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만 73번째

생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

축하를 겸한 친서를 보냈고, 트럼프

대통령도 이에 답신으로 화답했다.

거래의 달인을 자처해온 트럼프

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

요 20개국(G20) 정상회의 일정을

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한국을 향하

는 당일인 29일 김 위원장에게

DMZ 번개 회동 을 전격 제안하며

또 한 번 상상력의 경계 를 허무는

파격적 승부수를 던졌다. 이번에도

그 발신 통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즐

겨 찾는 트윗이었다. 이에 김 위원장

이 전격 화답하면서 북미 정상의 판

문점 상봉이 현실화됐다.

북미 정상이 분단과 대결 의 상징

이었던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게 된

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. 특

히 조기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

가는 길을 닦으면서 이를 위한 실무

협상 재개의 동력을 되살릴 것이라는

관측이 나온다. 트럼프 대통령도 이

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걸음이 옳은

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. 느낌이

좋다 고 기대감을 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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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적 드라마 만든 북미정상 톱다운 케미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인사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. 연합뉴스


